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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workers' socio-psychological burden factors on musculoskeletal 

disorders. A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office and field worker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results of 357 surveys out of 400 surveys. The analysis results were 

derived as follows. First, the socio-psychological burden factor did not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for musculoskeletal disorders. Second, it was found that job stress factors also had a positive effect on 

musculoskeletal disorders. Third, social psychological burden factors were found to be more positive than 

office workers than field workers. Fourth,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job 

stress and musculoskeletal disease risk scores. From the above results, job stress factors affect 

musculoskeletal disease risk factors (work frequency, pain level, and duration) and the increase in 

musculoskeletal disorders and the number of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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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사회심리학적 부담 요인이 근골격계질환에 향을 미

친다는 연구는 일부 발표되었지만, 사회심리학적 부담 요

인과 직무스트레스와 피로 요인을 함께 고려하며 근골격

계질환의 위험 요소가 근골격계질환의 증가에 향을 준

다는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관련 요인

들이 근골격계질환에 미치는 향에 관한 연구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수행되었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해 사회심

리학적 부담 요인과 직무스트레스와 피로 요인을 함께 고

려하 을 때, 근골격계질환의 증가를 유도하고 관련 위험

요소도 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

회심리학적 부담 요인과 직무스트레스와 피로 요인과 근

골격계질환의 위험요소도 근골격계질환의 증가에 향을 

준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첫째, 사회

심리학적 부담 요인과 직무 스트레스와 피로 요인과 근골

격계질환의 위험 요소 사이 관련 있는 변수들을 선행연구

를 통해 조사하고자 한다. 둘째, 사회심리학적 부담 요인

과 직무스트레스와 피로 요인이 다른 변수 (근골격계질환

의 위험 요소)와 결합하여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

보고자 한다. 셋째,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요소에 대한 점수

를 예측하여 실험군의 잠재 위험인자를 파악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선행연구 고찰

2.1.1 사회심리학적 부담 요인

사회심리학적 부담 요인과 근골격계질환 간 관계에 관

한 내용은 Francesca Macaluso(2021)의 논문에서 볼 

수 있다. 위 논문은 무작위로 선택된 간호사, 행동 건강 

전문가 및 환자, 치료보조원을 대상으로 569명이 사회 심

리적 요인과 근골격계질환에 대해 평가하는 설문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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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했다. 연구의 결과로 사회 심리적 환경요인과 근골격

계질환 및 기능적 결과에서 매우 긍정적인 유의미한 연관

성이 나타났다. 근골격계질환의 확률은 사회 심리적 요구

가 가장 높은 의료종사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 심리적 환경과 근골격계질환 간 연관

성을 뒷받침하는 연구이다[1]. 

Shahnawaz Anwer(2021)의 논문에서는 작업 관련 

근골격 장애(WRMSD)의 유병률을 요약하고 건설 노동

자의 신체적 또는 심리적 위험 요인과 WRMSD 간의 연관

성을 정량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연구결과 신체적 자세 

및 작업, 사회 심리적 위험 요소가 건설 노동자의 

WRMSD와 관련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 또한 건설 

근로자의 다른 위험 요소(예: 머리 위 작업, 진동 사용 또

는 낮은 직무스트레스도)와 WRMSD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결과가 있다[2].

Yacine Taibi(2021)의 논문에서는 사회 심리적 업무 

특성과 근골격계 장애, 결근 및 작업장 사고 사이의 관계

에 대한 체계적인 개요를 제공한다. 이 연구는 24건의 체

계적 고찰 또는 메타분석과 6건의 종단적 연구의 결과를 

확인하고 검토했다. 연구결과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을 증

가시킨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 요구 및 직무 부담 외

에도 낮은 공정성은 결근의 위험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

한, 사회 심리적 작업 특성의 잠재적 위험 심각도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제공하고 실무자가 사회 심리적 위험 평

가를 추가로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위험 평가 방법

을 개선할 수 있다고 연구결과가 나타났다[3].

Rahman(2017)의 논문에서는 사회 심리적 업무 스트

레스 요인, 업무 관련 피로 및 동남아 지역 간호사를 위한 

근골격계질환에 관한 연구를 하 다. 2016년 2월부터 4

월까지 브루연령 공립병원 응급실과 중환자부서에서 설문

조사를 진행하 고, 201명이 참여했으며 설문 결과 중환

자실 간호사의 부담은 응급실 간호사에 비해 높았으나 응

급실 간호사는 폭력을 경험할 가능성이 4배, 만성피로를 

경험할 가능성이 2.8배 높았다고 한다. 가장 부정적인 사

회 심리적 업무 환경 스트레스 요인은 업무속도 고 그다

음으로 일의 부담, 스트레스, 소진이 뒤를 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들의 

보호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간호사의 휴식 기간을 지원

했음을 위 논문에서는 지적했다[4].

2.1.2 직무스트레스와 피로 요인

직무스트레스와 근골격계의 관계는 김윤경(2016)의 

논문에서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정도와 근골격계 자각

증상을 파악하여 관련성을 확인하는 연구가 확인되었다. 

위 연구에서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132명을 

대상으로 하여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

석하 다. 연구결과 근골격계 자각증상의 유무에 따른 직

무스트레스, 학부모와의 관계, 업무 과부하 점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직무스트레스의 

경감을 통한 근골격계 증상 예방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

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했다[5]. 

하강훈 등(2017)의 연구에서는 소방관의 개인, 직업 

및 건강관리 특성이 근골격계질환과 직무스트레스에 미치

는 향을 분석하 다. 전남과 부산시 591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연구결과 대상자의 49.6%가 근골격계질환 

통증을 인지하 고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총점은 51.6점

으로 한국 남성 직무스트레스 기준과 비교했을 때 50%가 

가장 높았다. 직무스트레스와 근골격계질환에 향을 주

는 요인으로는 연령, 부서, 업무경력, 직위, 수면시간이 

향을 주는 것으로 위 연구에서 나타났다[6]. 

Marois(2019)의 논문에서는 경찰관과 같은 교통 업무

를 수행하는 많은 위험한 상황에 노출된 사람들이 위험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높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실제로 연구에서 캐나다 퀘벡 시와 몬트리올에서 경찰관 

19명이 여러 현장에서 교통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웨어러

블 센서 장치를 사용하여 생리적 상태를 측정했다. 주관적 

스트레스는 15분마다 실시하 다. 연구결과 덜 복잡한 장

소에서의 스트레스 수준이 상당히 낮음을 보여주었다[7].

Smith(2018)의 논문에서는 직장 스트레스, 일-가정 

갈등, 기진맥진(burnout) 및 소방관 안전 행동 결과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했다. 논문에서는 총 208명의 소방관

의 데이터를 수집했으며 회귀 관계를 모델링할 수 있는 경

로분석을 수행하 으며 직장 스트레스, 일-가정 갈등 및 

개인보호장비 절차 준수, 안전 작업 관행 및 안전 보고 및 

의사소통과 행동을 분석하 다. 결과는 직장 스트레스와 

직장-가정 갈등은 모두 기진맥진을 예측할 때 개인보호

장비 준수, 안전 작업 관행 준수, 안전 보고 및 의사소통에 

부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소방

관의 기진맥진은 소방관 안전에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위 연구에서 나타났다[8].

Khoshakhlagh(2021)의 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와 

안전 분위기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

문에 사고 발생에 향을 미치고 있으며 위 연구에서 회귀

모형을 이용하여 근로자의 안전 분위기 및 사고 발생과 직

무스트레스 차원의 관계를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

되었다. 총 1,530명의 남성 직원을 대상으로 횡단면 연구

를 진행했으며, 분석 결과에 의하면, 직무스트레스 차원 

중 직무만족(0.998), 직장문제(0.900), 우울(-0.836), 

물리적 환경 (-0.796)의 변인이 총점과 가장 높은 상관

계수를 보 다. 각각의 안전 환경, 안전 분위기의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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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서 직무만족 차원과 사

회적 지지의 관계가 나타났으며 사고 발생 시에 유의했다. 

이는 긍정적인 안전 분위기를 높이고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낮은 직무만족도, 열악한 사회적 지원과 같은 중

요한 요소를 통제하여 작업장에서 직무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9].

2.1.3 근골격계질환의 위험 요인

Fredriksson(2001)의 연구는 스웨덴 자동차 조립공

장의 차체 실링 부서에서 라인아웃에서 라인 생산으로의 

개편 작업을 진행하 는데 위 연구의 목적은 근골격계질

환에 대한 신체적, 사회 심리적 조건변화의 향을 연구하

는 것이었다. 격렬한 자세와 움직임에 대한 신체적 작업량

은 설문지와 직접 측정 기록 및 컴퓨터 기반 관찰 등록으

로 평가되었으며 사회 심리적 조건은 설문지 및 그룹 토론

을 거쳐 평가되었다. 일에 향을 미칠 기회와 직장에서의 

자극에 대한 인식이 현저히 감소했으며 근골격계질환의 

양은 그룹에서 증가하 지만 동일한 공정의 참조 그룹에

서는 증가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났고, 근골격계질환의 증

가는 지각된 육체노동의 증가와 직업적 자부심의 감소로 

이어졌다[10].

김경우(2012)의 연구에서는 자동차 수리공 (MVRW)

의 근골격계질환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고 예방 

조치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 다. 위 연구에서 자동차 

수리공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각 수복과정의 위험인자

와 신체적 자세의 근골격계 통증을 분석하 다. 대부분 자

동차 수리공은 여전히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아 위험요소에 노출되어 있으며 대부분 등, 다리, 어깨, 

목 등 통증을 호소하 다. 이러한 결과는 근골격계질환의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11].

김태현(2013)의 연구에서는 건설기술 인력의 고령화

를 문제로 선정하 으며 육체적으로 반복적인 작업환경은 

건설 산업 현장의 고령 근로자를 근골격계질환과 부상에 

취약하게 하며 이것은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

다. 하지만 건설업에서는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

고 있으므로 위 연구에서는 Microsoft Kinect 센서를 사

용하여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인간 공학적 자세 분류를 강화하는 건설 관리자용 프

레임 워크를 제시했다[12].

조문선(2019)의 연구에서는 유사한 제조 조건 및 공정

을 가진 보철 제조업자 및 동일한 분야에서 근로자들의 근

골격계질환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위험 

요인 감소 방법 및 개선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다. 위 논문

에서는 이러한 위험 요인을 줄이기 위해 인간 공학적 평가 

방법을 제안하 다[13].

김유창(2002)은 근골격질환에 걸리지 않으려면 일상

생활에서의 예방관리가 중요하다고 하 다. 따라서 근골

격계질환을 사업주의 책임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여 앞서 있는 미국의 제

도를 벤치마킹하여 사업장에서 인간공학 프로그램을 적용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각종 

지침을 개발하고 보급함으로써 작업자의 근골격계질환 예

방을 위한 작업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 보았다[14].

Yazdanirad(2022)는 다양한 신체 및 개인 물품이 근

골격계질환의 발생에 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 으며 연

구의 목적으로 근로자들 사이에서 개인의 근골격계질환 

위험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그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하 다. 이 횡단면 연구는 철강 공장의 남성 직원 300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개인 물품과 관련된 정보는 인터

뷰를 통해 수집되었다고 한다. 연구결과 개인 항목과 신체 

항목의 총 계수가 각각 0.377 및 0.546으로 근골격계 증

상에 유의한 향을 미칠 수 있었다. 따라서 개인 및 신체 

매개변수는 근골격계질환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

다. 위 논문에서 개발된 방법은 이러한 장애의 위험 수

준에 대한 보다 정확한 예측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 다

[15].

Njaka(2021)의 연구는 채석장 작업자를 대상으로 총 

266명의 참가자를 선정하여 채석장 근로자들 사이에서의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유병률 및 관련 요인을 평가하는 것

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결과는 응답자의 89.9%가 근골격

계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흔한 것은 

요통, 팔꿈치 통증이었다.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링 

결과 BMI, 연령, 근무 경험, 진동 노출, 근무 시간, 및 휴식 

시간은 근골격계질환과 유의하게 연관된 결과가 나타났

다. 따라서 근로자의 안전과 복지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인간 공학적 및 개인적 조치에 대한 근로자나 사용

자의 인식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위 논문에서 언급되

었다[16].

2.2 변수에 관한 이론적 논의

2.2.1 사회심리학적 부담 요인

사회 심리적 환경요인은 근로자 건강에 위험한 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러한 위험은 감정적 요구의 증가, 직장

에 대한 몰입 감소, 낮은 직업 만족도로 인해서 간호사에

게 특히 치명적이라는 연구결과로 나타났다[17, 18].

김현나(2008)의 논문에서는 여가, 레크리에이션 활동

에서 경험하게 되는 사회심리학적 부담 요인을 6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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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고 하 다. 이때 나타난 사회심리학적 부담 요인

은 자기 발전, 대인관계, 이완, 몰입, 즐거움, 새로움의 6가

지 요인으로 나타났다[19].

우재 (2012)의 논문에서 사회심리학적 부담 요인을 

언급하 는데, 사회적 상황 요인이 개인의 행동과 생각, 

개인, 집단마다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는 것이 사

회심리학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요인이 고정관념과 편

견을 형성하여 사회적 거리감을 발생시키는지 살펴볼 필

요가 있다고 한다[20]. 

노윤호(2010)의 노인의 사회적 지지 및 사회심리학적 

부담 요인에 따른 건강행태 연구에서는 사회심리학적 부

담 요인 설문 항목 선정을 주관적 기대감과 삶의 만족도로 

구성하 다. 주관적 기대감은 기대수명과 같은 항목으로 

설문지를 구성하 으며 삶의 만족도는 건강 상태, 경제 상

태 등과 같은 항목으로 설문지를 구성하 다[21].

2.2.2 직무스트레스와 피로 요인

Najimi(2012)는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의 원인에 대

한 단면연구를 진행하 다. 간호사의 스트레스는 우울증, 

환자로부터의 고립, 결근 및 근무효율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 연구에서는 여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측면에서 가

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역할의 범위(48.4%), 역할 

이중성(40.9%) 직무환경(39.6%) 남성 간호사의 경우 

역할의 범위(57.5%), 작업환경 (50%), 책임(45%)이 유

의미하게 나타났다고 한다. 또한, 남녀 모두에게서 기술과 

교육 및 작업환경 요구사항 간의 불균형은 직무스트레스

에서 덜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22].

이기현 외(2011)의 논문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스 및 피로에 관한 연구를 한 결과 남성의 경우 사

회적 지지, 노동시간 및 강도, 작업환경, 사회적 고립, 경제

적 문제, 불확실성, 건강 문제가 피로 수준과 관련이 있었

으며 여성의 경우 사회적 고립, 작업환경, 환경 및 기후 

조건, 경제적 문제, 건강 문제, 불확실성이 피로 수준과 관

련이 있었다고 한다[23].

차경태 외(2008) 사무직 근로자들의 직무 스트레스와 

피로의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 직업 관련 특성, 건강행태 

관련 특성 및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근로자들의 피로와 강

한 관련성이 있음이 입증되었다고 한다. 피로와 관련성을 

보이는 직무 스트레스의 하부요인은 남성과 여성이 다소 

상의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한다. 

특히, 남성의 경우 직무불안정성, 직무요구도, 보상 부적

절 등이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직장문화, 보상 부

적절, 직무요구도가 주된 요인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

다[24]. 

신은숙(2016)은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들의 직무 스트

레스와 피로와의 융복합적 관련성에 대해 연구하 다. 피

로 수준은 직무 스트레스(KOSS)의 수준과 긍정적인 

향을 미치는 상관관계를 보이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피로 

수준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건강 상태, 규칙적인 운동 

여부, BMI, 커피 음용 여부, 성, 주관적 건강 상태, 직장생

활 만족도, 외래진로 유무, 직무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나타

났다고 한다[25].

2.2.3 근골격계질환

김철홍 외(2009)는 다양한 직종 및 업종별 근골격계질

환 특성을 분석한 연구를 진행하 다. 선행연구들은 특정

한 업종이나 지역에 국한해 진행되어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에 업종별로 근골격계질환에 관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위 연구를 진행했다고 한다. 연구결과 응답자의 

86.29%가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 NIOSH 기준으로 

76.38%의 작업자가 관리대상자로 분류되었다고 한다. 통

증호소는 자료 입력직, 지하철 정비업, 자동차부품 제조업 

순으로 높았다고 한다. 통증 부위의 경우 자료 입력직에서 

목, 어깨, 팔 통증을 호소하 고, 지하철 정비직에서 무릎, 

발, 발목에 높은 통증을 호소하 다[26].

오선 (2010)의 미용업 종사자들의 근골격계질환 통

종호소율과 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는 근골격계 통증

의 원인에는 불편한 작업 자세, 휴식 시간 부족, 작업용 

도구의 반복사용, 직무스트레스 순이었다고 한다. 또한, 

신발의 종류, 일의 강도 또한 근골격계질환 통증에 향을 

주었다고 한다[27].

양동도(2006)는 백화점 업무 종사자의 근골격계질환 

관련 유해 요인 특성을 연구하 다. 응답자 168명 중 통증

을 호소하는 부위는 어깨, 목, 손목/손가락, 허리 순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업종과 비교했을 때 자동차 제조업보다 

높았으나 자동차 정비업에 비해서는 낮았다고 한다. 또한, 

앞서 언급한 업종들에 비해 허리의 비중이 작고 목과 손목

의 비중이 높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한다. 위 논문에서는 

서비스업이라는 인식 때문에 근골격계질환에 노출된 백화

점 업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파악한 것에 의의가 있다

[28].

허태 (2014)은 병원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골격계질

환 증상의 특성 및 관련요인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 다. 

그 중 근골격계질환 증상 호소율은 71.0% 으며, 증상에 

관련된 요인으로 근무 스트레스, 가사노동시간, 과거사고 

여부 등으로 나타났다. 병원 근로자들의 근골격계질환 호

소율은 다른 직종의 근로자들보다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

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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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들의 근골격계질환 위험 요인, 직

무스트레스 요인, 사회심리학적 스트레스 부담 요인이 근

골격계질환 발병과 사고 수 증가에 관여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근골격계질환 위험 요인, 직무스

트레스 요인, 사회심리학적 스트레스 부담 요인을 독립변

수로, 근골격계질환의 증가와 사고(부상자) 수의 증가를 

종속변수로 두고 연관성을 분석 연구하여 소규모 의류 사

업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모형을 설계하 다. 

연구가설은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Hypothesis

H1
The impact of musculoskeletal diseases on office and 

clothing design workers will differ.

H2
High job stress will also have high symptoms of 

musculoskeletal diseases.

H3
If the socio-psychological burden is high, 

musculoskeletal disorder symptoms will increase.

H4
High musculoskeletal disorders will have high 

symptoms of musculoskeletal disorders.

<Table 1> Alternative hypothesis of research

3.2 연구대상 및 연구기간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 근로자의 근골격계질환 위험 요소, 

직무스트레스와 피로, 사회심리학적 스트레스 요인과 근

골격계질환 발병과 사고 수 증가에 대한 현장에서 설문조

사를 실시하여 측정하 다. 설문조사 기간은 2022년 8월 

1일에서 10월 25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조사를 시행하 고, 수도권 지역의 사무직 근로자(사무실 

내에서 근무)와 현장직 근로자(사무실 외에서 근무)를 대

상으로 조사를 진행하 다. 총 350부의 설문조사자 중 미

응답 및 불성실한 값을 제외한 343부가 통계분석에 활용

되었다.

3.3 측정도구 및 설문 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일반적 특성 5문항, 직무

스트레스 20문항, 사회심리학적 부담 요인 20문항, 근골

격계질환 31문항으로 총 76문항으로 구성하 다. 설문 

문항은 기존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국내 연구와 최근 외국 

연구논문의 결과를 바탕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인용하 고, <표 2>에 정리되어 있다.

References No.

General 
characteristics

- 5

socio-
psychological burden

Uthans & Youssef(2007), 
Park(2011), Lee(2015), 

Park(2021)
20

Job stress Chang et al(2005) 20

Symptoms of 
musculoskeletal 

disorder

Kwon & Lee(2015), 
Park(2019)

20

Causes of mistake
Hyundai Mobis on-site 

research (2022)
11

<Table 2> Research hypothesis

3.4 분석방법

선행연구에서는 기초통계분석, 요인분석 t 검정, 일원분

산분석과 Scheff 검정, 신뢰성 분석, 피어슨 상관분석 회귀

분석을 사용하 는데, 본 연구에서는 빈도분석, 신뢰성 분

석, 요인분석, t 검정, 피어슨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사용

하 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회수된 설문자료에 사용된 세부

적인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빈도분석을 실시

하여 설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 다. 둘

째. 각 문항에 대한 신뢰도 검사를 진행하여 문항의 정확성

을 검증하고, 변수들의 값을 토대로 분석을 진행하 으며,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을 추출하 다. 셋째, 일반적인 특성

에 따라 사회심리학적 부담 요인, 직무스트레스, 근골격계

질환 증상의 평균 차이점을 살펴보기 위하여 평균 차이 검증

인 독립표본 t 검정을 진행하 다. 넷째, 사회심리학적 부담 

요인, 직무스트레스, 근골격계질환 증상의 각 변수의 관계

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 다. 다섯째, 사회심

리학적 부담 요인, 직무스트레스, 근골격계질환 증상의 상

관관계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온 요인들의 인과관계를 살펴

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하 다. 본 연구에서의 통계처리는 

SPSS V18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4. 연구결과

4.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의 일반적 사항을 보면, 남자 140명(40.9%), 

여자 202명(59.1%)으로 조사되었다. 연령의 경우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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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명(36.4%), 40대 91명 (26.5%), 20대 65명

(19.0%), 50대 50명(14.6%), 60대 이상 11명(3.2%), 

10대 1명(0.3%) 순으로 조사되었다. 대부분 20대~50대 

사이 근로자들이 응답하 다. 이는 작업환경 근로자의 특

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학력의 경우 전문대 졸 160명

(46.7%), 대학교 졸 152명(44.3%), 고졸 47명(7.9%), 

대학원 졸 4명(1.2%)으로 나타났다. 설문 응답자들은 

92%가 전문대학교 졸업자 이상으로 나타났다. 사업장에

서의 직책은 현장직인 기술직-디자이너 포함 182명 

(53.2%), 사무직 105명(30.7%)으로 조사되었다. 근무 

연수의 경우 1~10년 미만 169명(54.7%), 10~20년 미

만 105명(43.0%), 20년 이상 35명 (11.3%)으로 나타

났다. 회사 근로자의 수는 100명~1,000명 미만이 221명

(64.6%), 50명 미만이 95명(27.8%)으로 조사되었다.

4.2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

각 설문 도구의 신뢰도 분석을 시행하 다. 직무 스트레

스와 사회심리학적 부담 요인에 대한 안정성과 일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α) 계수를 사

용했다. 일반적으로 0.6 이상은 기준으로 신뢰성에 문제

가 없다고 인정함으로 본 연구에서도 0.6 이상으로 기준

을 잡아 신뢰성을 평가하 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

들은 모두 0.6 이상으로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4.3 요인분석 결과

4.3.1 직무스트레스 요인의 요인분석 결과

스트레스 요인 문항 20개의 구성개념 타당도를 파악하

기 위해 요인분석을 하여 잠재요인을 추출하 다. 표본 적

합도는 0.826으로 나타나 본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는 χ²= 

9496.967, p=0.000으로 유의수준 5%를 기준으로 사회

심리학적 부담 요인 변수 간의 상관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요인분석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1차 요인분석은 5개

의 요인으로 55.36%의 설명력을 가졌다. 0.5 미만인 Q7, 

Q19와 Q25를 삭제하고 2차 요인분석을 한 결과 4개의 

요인으로 53.83%의 설명력을 가졌다. 

4.3.2 사회심리학적 부담 요인의 요인분석 결과

사회심리학적 부담 요인 문항 20개의 구성개념 타당도

를 파악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하여 잠재요인을 추출하

다. 표본적합도는 0.740으로 나타나 본 자료가 요인분석

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

과는 χ²= 1451.339, p=0.000으로 유의수준 5%를 기

준으로 사회심리학적 부담 요인 변수 간의 상관성이 인정

되기 때문에 요인분석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7개 요인

의 설명력은 62.6% 다. 34번 문항과 26번 문항이 0.5 

미만으로 3개 이상의 요인이라 삭제를 하고 2차 요인분석

을 한 결과 6개의 요인이 형성되었고, 62.3%의 설명력을 

보 다. 

4.4 상관관계분석 결과

사회 심리적 부담 요인, 직무스트레스, 근골격계질환 증

상(위험점수)의 변수 값을 토대로 상관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 사회 심리적 부담 요소는 직무스트레스와 긍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분석의 결

과는 <표 3>과 같다. 

Stress Burden Risk

Stress 1

Burden 0.453** 1

Risk 0.057* -0.048 1
*p<.005, **p<.001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result for each variable of workers

4.5 회귀분석 결과

상관분석을 토대로 사회심리학적 부담 요인과 직무스

트레스 요인과 근골격계질환 위험요인 (위험점수)이 근골

격계질환의 증가에 미치는 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알아

보았다. 분석결과, 근골격계질환의 증가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은 추정한대로 근골격계질환 위험요인(위험점

수)이 다른 두 요인보다 향력이 크고, 통계적으로도 유

의하 다. 사회심리학적 부담 요인의 향력은 근골격계

질환 위험요인(위험점수)의 1/3 정도이고, 직무스트레스

는 근골격계질환 위험요인(위험점수)의 1/10 정도의 

향력이지만 모두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4.6 독립표본 t검정(t-test)

사무실 근로자와 현장(의류 디자인) 근로자 간의 차이

를 t test를 통하여 평균 비교를 하 다. 직무스트레스 요

인은 두 그룹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28)

가 있었으나, 사회심리학적 요인은 두 그룹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057). 사무직과 현

장직인 의류 디자인 근로자 두 그룹에 대한 위험점수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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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00)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4.7 빈도분석 결과

4.7.1 직무스트레스 요인의 빈도분석 결과

미국의 간호사 연구(2017)에서 인용한 20개의 설문조

사 결과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직무스트레

스 요인은 두 그룹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었다. 

4.7.2 사회 심리적 부담 요인의 빈도분석 결과

미국의 간호사 연구(2017)에서 인용한 20개의 설문조

사 결과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사회 심리

적 부담 요인은 두 그룹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p=0.057). 간신히 기각되었으므로 이

에 대한 샘플의 보강과 더욱 자세한 후속 연구결과로 재입

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4.8 NIOSH 기준의 부담

근골격계질환 문제로 인한 육체적 부담 정도, 근골격계

질환 문제로 인한 증상의 지속도, 근골격계질환 문제로 인

한 통증의 정도 3가지 기준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NIOSH 기준으로 증상호소자 88명(27%), 관리대상자 

63명(19%)과 질환의심자 28명(8%)으로 분류되었다. 

관심을 가져야 할 관리대상자와 질환의심자 두 그룹의 대

상자는 26.7%(91명)이었다. 전체 샘플의 1/4 수준이다.

4.9 위험점수 기준의 부담

1) 정신적 부담 정도, 근골격계질환 문제로 인한 2) 육

체적 부담 정도, 3) 증상의 지속도, 4) 통증의 정도, 5) 

증상의 발생주기, 6) 증상의 원인, 7) 1주일 동안 증상 발

생 경험, 8) 병원 치료 여부, 9) 결근/산재 신청 여부, 10) 

약국 치료 여부, 11) 작업 경력의 11가지 요소의 합계 점

수로 위험점수를 평가한다. 여기서 20점에서 24점은 증

상호소자이다. 25점에서 29점 사이이면 관리대상자로 분

류되고, 30점 이상이면 질환의심자로 분류된다. 과거 이

주형과 권 국 (2015)의 연구와 박창민(2018)의 연구에

서는 정신적 부담 정도를 제외한 10가지 증상으로 위험점

수를 계산하 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적 부담도 근골격계

질환에 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간주하 기에 이 요

소를 추가한 것이 이전 연구와의 차별성이라고 할 수가 있

다. NIOSH 기준은 3가지 기준으로만 일정 수준 이상이어

야 질환의심자 또는 증상호소자로 분류되지만, 위험점수 

계산법은 10가지에 정신적 부담 1개를 더 추가한 11가지 

설문 문항으로 추정하므로 좀 더 보수적이고 비교적 정확

한 추정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NIOSH 기준으로 관리

대상자(19%)와 질환의심자(8%)로 분류되었지만, 위험

점수 기준으로는 관리대상자(12%)와 질환의심자(18%)

로 분류되었다. 이 두 기준은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가장 위험한 질환의심자에 대한 NIOSH 

대상자는 8% (23명)이며, 위험점수 대상자는 18% (631

명)이다. 여기서 두 기준 구별의 민감도 차이를 엿볼 수 

있다. 

사무실 근로자의 MSD 증상 의심자는 9%, 의류 디자인 

근로자의 MSD 증상 의심자는 20% 다. 두 그룹 차이는 

11%로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사무

실 근로자의 MSD 관리대상자는 5.8%, 의류 디자인 근로

자의 MSD 관리대상자는 0.6% 다. 두 그룹 차이는 11%

로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무실 

근로자의 MSD 질환의심자는 5.5%, 의류 디자인 근로자

의 MSD 질환의심자는 12.8% 다. 두 그룹 차이는 7.3%

로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NIOSH 기준으로 질환의심자 28명(8%)으로 분류되었

지만, 위험점수 기준으로는 질환의심자 63명(18%)으로 

분류되었다. 반면에 증상호소자 88명(27%)으로 분류되

었지만, 위험점수 기준으로는 증상호소자 100명(29%)

으로 분류되었다. 가장 위험한 질환의심자에 대한 NIOSH 

대상자는 8% (23명)이며, 위험점수 대상자는 18% (63

명)이다. NIOSH 기준으로 질환의심자 28명(8%)으로 분

류되었지만, 위험점수 기준으로는 질환의심자 63명

(18%)으로 분류되었다. 반면에 증상호소자 88명(27%)

으로 분류되었지만, 위험점수 기준으로는 증상호소자 

100명 (29%)으로 분류되었다. 가장 위험한 질환의심자

에 대한 NIOSH 판정 대상자는 8% (23명)이며, 위험점수 

판정 대상자는 18% (63명)이었다. 이 두 기준은 통계적

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4.10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련성 분석결과

근골격계질환 관련 변수들(Q57-Q68), 조직 안전문화

(Q69), 조직사고(Q70), 종속변수 (Q71- Q76)의 빈도

분석을 통해 경향성을 분석하 다. 

설문조사 결과는 2 변수가 서로 위험수준으로 관련이 

있는 비율은 73.2% (251/343)로 나타났고, 3 변수가 서

로 위험수준으로 관련이 있는 비율은 17.5% (60/343)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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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으며, 4 변수가 서로 위험수준으로 관련이 있는 비

율은 12.5% (43/343)로 나타났다. 

직무스트레스 요인과 사회심리학적 부담 요인이 근골

격계질환 위험요인과 관련이 된 위험수준은 18%로 나타

났다. 즉 10명 중 2명은 3가지 요인 모두가 높은 매우 위

험한 상태에 있는 근로자들의 실태를 나타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의류 디자인 근로자들이 일반 사무실 근로자보다 

사회심리학적 요인, 직무스트레스 요인과 근골격계질환 

위험요인 모두 높은 위험한 단계에 있는 근로자들이 10명 

중에서 2명이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의류 디자인 근로자들이 일반 사무실 근로

자보다 사회심리학적 요인, 직무스트레스 요인과 근골격

계질환 위험요인도 모두 높은 위험수준에 있는 근로자들

은 13%가 근골격계질환과 사고의 증가와 밀접하게 관련

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10명 중 1명은 매우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인간 공학적 고려와 환

경적 개선 조처해야 더 큰 질환의 증가와 사고의 증가를 

막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4 변수란 통합 종속변수

와 독립변수 3개가 밀접하게 유의하게 관련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립변수 1은 위험점수 합계인 Risk Score, 독

립변수 2는 사회심리학적 부담 합계인 PS-Load, 독립변

수 3은 스트레스 합계인 Stress, 종속변수는 6개 종속변

수의 합을 의미한다. 샘플수 N은 343개 다.

4.11 가설검증 결과

4.11.1 가설 1: 사무실 근로자와 의류 디자인 근

로자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은 근골격계질환 증상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의 조사 대상자는 현장 근로자를 건설직 근로

자로 한정하여 본 연구의 현장직 근로자와는 약간의 차이

가 있겠지만, 사무실과 현장직 의류 디자인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 요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 사무직 근로자와 의류 디자인 근로자의 사회심리학

적 부담 요인에 차이가 나타나 가설 1은 채택되었다(<표 

4>).

4.11.2 가설 2: 사무실 근로자와 의류 디자인 

근로자의 사회심리학적 부담 요인은 근골격계질환 

증상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는 사회심리학적 부담요인이 사무직과 현장직 

근로자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무실과 현장

직 의류 디자인 근로자의 사회 심리학적 부담 요인에는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개의 문항 중에서 14개의 

문항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여기에 관한 후속 

연구에서 자세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 본 연구의 결과

는 사무직 근로자와 의류 디자인 근로자의 사회심리학적 

부담 요인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가설 2는 기각되었

다(<표 4>).

4.11.3 가설 3: 사무실 근로자와 의류 디자인 

근로자의 근골격계질환 증상 요인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는 건설직 근로자로 한정되어 본 연구의 현장

직 근로자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사무실과 현장직 

의류 디자인 근로자의 근골격계 증상 요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 사무직 근로자와 의류 

디자인 근로자의 근골격계 증상 요인에 차이가 나타나 가

설 3은 채택되었다(<표 4>).

Hypothesis Adoption

H1
The impact of musculoskeletal 

diseases on office and clothing design 
workers will differ.

accept

H2
High job stress will also have high 

symptoms of musculoskeletal 
diseases.

rejection

H3
If the socio-psychological burden is 

high, musculoskeletal disorder 
symptoms will increase.

accept

H4
High musculoskeletal disorders will 

have high symptoms of 
musculoskeletal disorders.

partial accept

<Table 4> Decision of hypothesis verification

4.11.4 가설 4: 사회심리학적 부담 요인이 높으면 

직무스트레스가 높을 것이고 근골격계질환의 증상

도 높을 것이다. 

직무스트레스 요인과 사회심리학적 부담 요인 및 근골

격계질환 위험점수 요인과의 관계에서 상관관계는 유의하

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가설은 채택되었다. 이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하지만 사회심리학적 부담 요인과 근골

격계질환의 증상은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선

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4는 부분적

으로 채택되었다(<표 4>). 전체 4개의 가설 중 2개의 가

설이 채택되었고, 하나는 부분 채택되어서 약 60%의 채택

률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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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및 결론

5.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사회심리학적 부담 요인이 근골격계질환에 

미치는 향에 대해 조사하여 사업장 근골격계질환의 예

방과 안전 문화 형성을 위해 긍정적인 사회 심리적 요소 

관리의 중요성을 알아보고자 했다. 조사 대상은 수도권 지

역의 사무직 근로자(사무실 내에서 근무)와 의류 디자인

직 근로자(사무실 외에서 근무)를 대상으로 진행하 다. 

총 400부의 설문조사지 중 미응답 및 불성실한 값을 제외

한 357부의 설문 결과를 가지고 통계를 진행하 다. 분석 

방법은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사무직 근로자

와 현장직 근로자의 변수들에 대한 평균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독립표본 t 검정, 각 변수에 대한 상관관계를 알아보

기 위해 상관분석을 진행하 다. 

5.1.1 사회심리학적 부담 요인이 근골격계질환에 

미치는 향 

사회심리학적 부담 요인이 근골격계질환에 향을 미

친다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기존 선행연구의 결과와 다르

게 나타났다. 사업장에서 사회심리학적 부담 요인의 고려

도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선행연구 결

과에는 나타나 있으나, 현 연구에서는 20개 문항에서 단

지 6문항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종합적으로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p=0.057)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

금 더 자세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5.1.2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근골격계질환에 미치는 

향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근골격계질환에 향을 미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p=0.028). 이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

한다. 따라서 사업장에서의 높은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분

산시키거나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방법들을 연구하여 근

골격계질환을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5.1.3 근로자의 근무 장소와 근무지역 별 차이

분석결과 사무직 근로자는 187명, 현장직 근로자는 

170명이 응답하 으며 변수들의 평균 차이의 비교를 위

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시행하 다. 이 분석에서는 직무스

트레스와 근골격계 증상은 사무직 근로자와 현장직 근로

자가 통계적으로 유의한(p<.05)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근무지역의 차이에서는 직무스트레스와 근골격계질

환이 통계적으로 유의한(p<.05) 차이가 나타났다. 두 독

립표본 t 검정에서 나온 결과에서 서울과 경기·인천의 근

골격계질환 평균이 더 높은 이유는 수도권 인접 지역의 현

장직 근로자의 스트레스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5.1.4 직무스트레스의 근골격계질환 향 여부

직무스트레스 요인은 근골격계질환 위험요인에 통계적

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 18%를 차지하 다. 즉 10명 

중 2명은 3가지 요인 모두가 높은 위험한 상태에 있는 근

로자들의 실태를 나타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의류 디자인 

근로자들이 일반 사무실 근로자보다 직무스트레스 요인과 

근골격계질환 위험요인이 높은 위험한 수준에 처해 있는 

근로자들이 10명 중에서 2명이 있다는 것이다. 의류 디자

인 근로자들이 일반 사무실 근로자보다 직무스트레스 요

인과 근골격계질환 위험요인이 위험수준에 있는 전체 근

로자들의 13%는 근골격계질환과 사고의 증가와 밀접하

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0명 중 1명은 

사업장에서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인

간 공학적 작업환경 개선 조처해야 더 큰 MSD 질환과 사

고의 증가를 막을 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5.2 결론 및 제언

5.2.1 결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첫째, 사회심리학적 부담 요인도 근골격계질환에 향

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다르게 본 연구결과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약간의 차이로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기에 보다 면밀한 후속 연구와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 

둘째,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근골격계질환에 향을 미

친다는 것은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나타나서 재검증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직장에서 작업의 높은 정량적 요구

수준과 빠른 작업속도가 직무스트레스를 유발하 다고 볼 

수가 있다. 이를 분산하거나 감소시킬 방법을 현장 의류 

디자인 근로자에게 적용시켜 볼 필요가 있다. 

셋째, 근골격계질환 위험요인 결과는 의류 디자인 근로

자의 근골격계 질환의심자의 수는 사무실 근로자의 두 배 

이상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사무직 근

로자의 경우 의류 디자인 근로자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어 근로자들 스스로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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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근골격계 부담 위험요인이 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류 디자인 근로자의 높은 업무량은 심리적인 불안

감과 불안전한 행동을 유발하여 근골격계질환에 향을 

미쳤다고 추정된다. 이는 의류 디자인을 빨리 완성해야 하

는 부담이 직무스트레스에 향을 미쳐서 이것이 근골격

계질환에 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부담 요소

들의 적절한 관리를 통하여 근골격계질환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5.2.2 제언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안전한 사

업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미래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직무스트레스 요인, 사회심리

학적 요인, 근골격계질환 위험요인 외에도 다른 의미 있는 

변수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근골격계질환의 유

병률을 줄이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안전관

리 전문기관의 근골격계 유해 요인조사 시에 관찰한 바로

는 직책이 낮을수록 업무 스트레스 지수가 높고, 일 업무

량도 직위가 낮을수록 편중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감정 

이입 등 여러 추가적인 요인을 고려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둘째, 사무직 근로자와 의류 디자인 근로자의 사회심리

학적 부담 요인은 다르게 나타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 

결과는 선행연구에서도 도출이 되었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사회심리학적 부담 요인이 다르게 나타나는 구체적 이유

에 관해서 연구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일반 사무직은 앉아서 근무하는 형태와 의류 디자인 근로

자는 마네킹을 이용하여 의류 샘플 작업 시 서서 일하는 

부자연스러운 자세와 반복성의 패턴을 보이고 있어서 다

른 추가적 변수들을 수집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와 근골격계질환의 상

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 다. 하지만 연구결과 통계적

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연구

에서는 직무스트레스와 근골격계질환 간 변수들을 보다 자

세히 탐구하여 변수의 매개효과로 이 두 변수 간에 미치는 

향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업무량에 대

하여 조직 계층 관계와 부서 조직 내에서 근골격계질환의 

변화 향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심리학적 요인과 근골격계질

환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

으로 다른 설문지 및 연구 결과를 참고한 보다 면밀한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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